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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아메리카’가 수영복 심사와 이브닝드

레스 심사를 없앤다.

그레천 칼슨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조직위

원장은 5일 ABC의 아침방송‘굿모닝 아메리

카’에 출연해“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후

보자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수영복 심사와 더불어 이브닝드레스 심사도 

폐지된다. 이 두 가지 심사 항목은 미스 아메

리카 대회가 시작된 1921년부터 계속돼 온 미

인대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가 주

목된다.

참가자들은 이브닝드레스 대신 자신감을 드

러낼 수 있는 옷을 입게 된다.

조직위 측은“수영복 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참가자들은 삶의 목표와 미스 아메리카로 선

발되면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스 아메리카의 변화에는 지난해

부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성폭력 고발 캠페

인‘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칼슨 위원장은“우리나라는 많은 이슈에 대

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보여주는 여

성들에 의해 문화적 혁명을 겪고 있다.”며“미

스 아메리카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미스 아메리카, 수영복·
드레스 심사 폐지

배우 주원(본명 문준원, 병장), 지창욱(일병), 

강하늘(일병), 임시완(상병)이 6일 국립대전현

충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 6일 오후 공식 트위터를 통

해“배우 지창욱, 주원, 강하늘, 임시완 씨가 함

께 노래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군복을 입고 경건한 자세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눈길

을 끈다. 군복무중인 연예인 대표로 참석한 지

창욱, 임시완, 강하늘, 주원은 애국가를 4절까

지 제창했다. 

한편 백골부대 조교로 복무 중인 배우 주원(본명 문준

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병으로 빅뱅 멤버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을 꼽은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LOVE YOURSELF 轉‘Tear’가 

미국‘빌보드 200’차트에서 6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톱 10에 올랐다.

5일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BTS의 정규 3집 LOVE 

주원·임시완·지창욱·강하늘
현충일 추념식 애국가 제창

BTS, 2주 연속 ‘빌보드 200’ 차트 ‘톱10’ 진입

주원은 지난 4월 9일 육군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

온‘배우 출신 문준원 상병이 알려주는 군 생활 비법’이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권지용 훈련병이 있는데, 멀

리서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잘 어울리는구나’라고 

느껴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YOURSELF 轉‘Tear’는‘빌보드 200’6위, 타이틀

곡‘FAKE LOVE’는‘핫 100’51위에 이름을 올리며 2

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 가수가 두 개의 앨범을 2주 연속 빌보드 메인 싱

글 및 앨범 차트에 진입시킨 것은 BTS가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이전주 발표된 차트에서‘빌보드 200’ 

1위, 타이틀곡‘FAKE LOVE’는‘핫 100’10위로 진입

해 전 세계 주목을 받았다.

또한 LOVE YOURSELF 轉‘Tear’는‘인디펜던트 앨

범’1위,‘월드 앨범’1위,‘톱 앨범 세일즈’3위,‘캐나디

안 앨범’4위,‘디지털 앨범’14위,‘테이스트메이커 앨

범’16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FAKE LOVE’는‘온 

디멘드 스트리밍 송’13위,‘리릭파인드 글로벌’9위,  

‘리릭파인드 US’10위,‘스트리밍 송’33위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메인 음반 차트인‘빌보드 200’은 음반 판매

량과 스트리밍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미국에서 가

장 인기를 누린 음반 순위이다.‘핫100’은 스트리밍, 판

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데이터를 합산한 개별 싱글 순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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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부터 지창욱, 임시완, 강하늘, 주원


